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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앞세운 비열한 행위로 토론회 방해한

이동현 평택대 총장은 

‘국민의힘’ 의원 발언 관련 의혹을 밝혀라!”

1. 손님을 위협하고 제자를 앞세워 비열하게 방해한 이동현 총장

우리는 평택대 공공성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6개 교수단체로 구
성된 ‘전국교수연대회의’ 전국순회 토론회를 평택대에 유치했다.

우리는 11월 22일에 공식절차를 거쳐 토론회를 진행했으나, 이동현 총장은 
손님들에게 토론회와 상관없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 위협했다.

이동현 총장은 개최 당일에는 총장 직속기관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제자가 
토론회를 시종일관 방해해도 내버려 두었다. 외부 참가자인 여성교수를 따라가
며 위협하기까지도 했다.

참가자들은 지성의 요람인 대학에서 요구한 공식절차를 거친 토론회를 비열
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해 치를 떨며 통렬히 비판했다.

2. ‘윤석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행사 축사 뒤에 현 이사회 구성

2020년 ▷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국회교육위원회에서 ‘평택대’ 언급
 ▸ 평택대 일부 교수, ‘국민의힘’ 지역의원 통해 전달 의혹
 ▸ 이동현 총장, 당시 평택대 주요 보직자

2022년 ▷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주재한 대회에서 ‘윤석열’의 축사
 ▸ 김삼환: 평택대 신학과 출신/ 평택대 이사장(2017)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당시 시민사회수석으로 축사 대독

◆ 이후 현 이사회체제로 구성 가속화
◆ 현 평택대 법인 사무국장, 명성교회 교인

◆ ‘윤석열’, ‘명성교회’ 예배에 직접 참석
대통령실 보도자료(2024.3.31.)에 따르면, 윤석열은 당선인 시절(2022.4.17.)

부터 명성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여 올해가 세 번째이며, 참석자는 윤석열, 
김삼환, 한동훈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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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총장은 토론 방해사건에 대해 공식사과 해야 할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 발언 관련 의혹과 그 이후에 전개된 현 이사회 구성과정에 대해 ‘경영비
밀’이라며 숨기지 말고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성강화를 위해 개최한 토론회를 비열하게 방해
한 이동현 총장을 규탄하며, 공공성강화를 염원하는 평택대의 구성원, 지역시
민, 전국대학의 구성원과 함께 투명하여 안정적인 대학운영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천명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
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평택시민재단,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평택안성지역노
동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대교수회, 평택대민주총동문회, 공공성강화 평택경제인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회


